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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영

해양 패권 경쟁의 시대해양을 지배하는 세력이 진정으로 세계 질서를 주도한다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항해 시대’로부터 시작된 근대 유럽의 해양 패권 경쟁은 곧 세계 패권과 직결되었고, 이는 21세기 현
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최근 격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 역시 크게 보면 21세기판 해양 패권 경쟁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2010년 G2 국가로 부상한 중국은 곧바로 ‘해양’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2012년
후진타오 주석은 ‘해양강국’을 새로운 국가전략 목표로 설정했고,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제창한 ‘일대일로(一帶
一路)’에서 ‘일로(One road)’는 바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즉 새로운 바닷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미‧중 갈등의 본질은 냉전 시기 미국이 구축했던 해양 봉쇄망을 어떻게든 뚫고 나오려는 중국의 대외전략과
대중국 해양 봉쇄망을 더욱 강고히 함으로써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세계전략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문제는 현재 동아시아 지역이 이러한 해양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놓여있다는 것이고, 그 때문에 우리나
라 역시 작금의 해양 패권 경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인천의 미래 가치는 바다에 있다2017년 문재인 정부는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발
표했다. 이 가운데 ‘환황해 경제벨트’는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 남포, 신의주를 하나로 연결하는 서해안 산업
ㆍ물류ㆍ교통 벨트를 만들고, 여기에 중국의 도시들을 연결하는 환황해 물류망을 구축하자는 구상이며, ‘접경지역 평
화벨트’는 한강 하구부터 DMZ를 가로지르는 접경지역을 생태ㆍ환경ㆍ평화ㆍ관광 벨트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런데 환
황해 경제벨트와 접경지역 평화벨트의 교차점이자 핵심 거점이 바로 인천이다. 말하자면 황해를 중심으로 남한ㆍ북한ㆍ
중국을 아우르는 경제 공동체 및 평화생명 공동체를 지향하는 동북아시아 미래 비전의 중심에 인천이 자리하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출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출처: 인천뉴스, 2018.1.4.)

또한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협력에 중점을 둔 이른바 ‘신남방 정
책’도 발표했다. 흥미로운 점은 ‘신남방 정책’의 대상 국가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함께 인도가 포함되어 있고,
이 노선은 바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핵심 노선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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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은 21세기 새로운 세계 패권 경쟁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고, 따라서 이 지
역에서의 해양 경쟁력 강화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필자는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 속에서 인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21세기 해양 패권 경쟁에 뛰어
든 중국에 대한 대응, 남북 평화와 상생 번영, 아세안 및 인도와의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천은 과
거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역할을 새롭게 부여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해양도시’
인천에 주어진 숙명이자 과제라고 생각한다.

해양 중심 사고로의 전환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그러나 그동안 바다를 적극적으로 사고하지 않았다. 해양 정책
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도 정권의 변화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2020년은 우리나라 해양 정책
에 있어서 중요한 해로 기억될 만하다. 2020년 2월 18일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해양
교육문화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같은 날 「해양치유자원법」도 통과되었다. 이 외에도 「섬 발전 촉진법」, 「해
양공간계획법」, 「해양폐기물관리법」 등 해양과 관련된 일련의 법률이 제정ㆍ개정되었으며, 대부분 올해부터 시행된다.
무엇보다 「해양교육문화법」은 국가의 해양역량이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과 인재양성, 그리고 해양문화 창달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남다
른 의미가 있다.

거꾸로 보는 세계지도(출처: 해양수산부)

그리고 국회와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다. 2020년 7월 경북 울
진에는 ‘국립해양과학관’이 개관했고, 상주시는 2022년까지 140억 원을 투입해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을



확정했다. 경상북도는 경주에서 <해양문화포럼>을 개최하고 ‘환동해를 해양 문화ㆍ교육의 메카’로 만들자고 제안했으
며, 포항시는 ‘환동해 중심 해양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고 나섰다. 사천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과 ‘해양생태체험교육센
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완도군은 ‘해양치유산업 전략과제 보고회’를 개최하고, 11월에는 (사)남북
경제문화협력재단과 향후 해양바이오산업과 연계한 남북교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물론 부산은 언제나 그
렇듯 해양수도를 자처한다.

바다를 등진 해양도시, 인천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나라 제2의 항구도시 인천의 행보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
다. 인천은 해양도시로서의 전략적 가치 혹은 지정학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섬, 갯벌, 해수욕장,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국가지질공원 등 풍부한 해양자연자원과 다채로운 해양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도시
의 규모, 인구, 경제력과 함께 수도권이라는 거대 시장에의 접근성, 무엇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공항과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의 인프라는 타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강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새로운 해양의 시대를 맞아
인천의 잠재력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인천은 정부, 시민, 학계, 문화예술계를 불문하고 ‘바다’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
동안 인천의 바다에 대한 관심은 주로 항만ㆍ물류 분야에 집중되었고, 도시 개발은 대체로 ‘바다를 밀어내는’ 방식
으로 추진되었다. 도시의 미래 비전을 설계할 때도 ‘바다’는 중심 키워드가 아니었다. 더구나 「해양교육문화법」의
시행에도 인천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심지어 필자가 대학교에서 만난 학생들도 ‘바다’는 자신들의 삶과 경험에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또 향후 진로나 취업을 생각하면서도 ‘바다’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인천
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해양도시가 바다를 외면하고 있다.
진정한 해양강국은 해양의 경제적ㆍ군사적 강국만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해양문화’의 강국이어야 한다. 해양
도시 역시 마찬가지다. ‘해양문화’는 해양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이자 토대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라는 점
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인천의 해양문화’ 만들기에 인천의 문화예술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인천이야말로 진정으로 ‘해양문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기영(權基永, Kwon Ki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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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트플랫폼 입주 예술가 김주리
김주리는 자연 요소의 물질적 속성이 상호 관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멸의 은유를 포착해 물질의 순환과 그 안에서 일
시적으로 머무는 시간 경험을 조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모습  某濕  Wet  Matter》(송은아트스페이스,
2020),  《일기(一期)생멸(生滅)》(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2017) 등의 개인전과 《Breaking
Ground》(자와르 칼라 켄트라, 인도, 2018) 등
국내외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2010년 제10회 송은

미술대상전 대상, 2012년 소버린 아시안 아트 프라이즈를 수상했으며, 영국 빅토리아 앤 알버트 미술관, 중국
허난 박물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모습 某濕 Wet Matter(젖은 흙, 혼합재료, 연필나무향, 505×208×240cm, 2020)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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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반적인 작품 설명 및 제작과정에 관해 설명해 달라.

A. 내게 물과 흙이라는 물질은 단순 재료가 아니라 매개체로서, 질료 자체가 가진 미학적 의미를 작업으로 형상화
해왔다. 우연히 점토 덩어리가 물통에 담겨 해체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 순간의 경험은 내게 물질과 시간,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나의 작업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가벼운 풍자나 냉소주의도 아니고,
사회 현실에 대한 관념주의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도 차이가 있다. 단순한 동병상련, 연민과도 다르다.
좋고 싫음,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렇다’는 것이다. 마치 사람은 흙으로 빚어져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처럼,
머물러있지 않고 일시적이거나 변해가는 과정에서 작업의 메시지가 전달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찰나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내는 좀 더 큰 단위의 시간을 탐색하고, 그것을 작업에 반영하고자 한다. 물질을 작업의 전면에 내세우
는 것은 원초적인 원소가 가지는 힘과 그에 파생되는 상상력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물과 흙, 빛, 소리, 불 등
의 매체가 지닌 물질적인 메타포와 시간성을 탐구하는 일은 내게는 지속적으로 흥미로운 일이다.

모습 某濕 Wet Matter2(젖은 흙, 혼합재료, 연필나무향, 505×208×240cm,
2020)

표면 질료의 디테일

Q. 자신이 생각하는 대표 작업(또는 전시)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개인전 《모습 某濕 Wet Matter》(송은아트스페이스, 2020)을 꼽을 수 있겠다. 전시 제목 “모
습”은 겉으로 나타난 모양이라는 의미와 젖어있는 상태의 어떤 물질(某濕)을 가리킨다. 문제적 상황의 다층적인 의
미를 포함한 전시 제목이 암시하듯, 다중적 오브제가 자아내는 감각을 통해 흙과 물이 지닌 생명의 감각을 체현할
수 있는 형태로 전시를 구성했다. 젖어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젖은 흙’은 중국 단동의 압록강 하구 습지 풍경을
모티브로 삼았다. 작품의 거대한 크기는 대상을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나는 이를 통해 빛과 색, 질감
과 냄새, 소리, 온도, 무게감과 같은 부분적 감각을 활용하여 보이는 것 너머를 감지하는 시지각적 경험의 가능성
을 열어두고자 했다.







모습 某濕 Wet Matter1(젖은 흙, 혼합재료, 연필나무향, 610×160×680cm, 2020)
전작 <휘경; 揮景>(2011-2017) 시리즈에서는 흙으로 빚은 인체와 건축물에 물을 부어 형상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통해 구축과 훼손에 관한 사회적 맥락과 근원적인 질료의 순환을 이야기했고, <일기(一期)생멸(生
滅)>(2017)을 통해 빛과 소리, 냄새, 습도 등의 공감각적인 체험이 가능한 인공 풍경을 조성하여 작업 영역
의 확장을 꾀했다.

일기(一期)생멸(生滅)Ⅰ(대부도 흙, 물, 검은 잉크, 들쑥, 백묘국,
LED, 목재, 파동기, 흙이 물과 만날 때의 사운드, 타이머, 가변크기,

2017)

일기생멸Ⅰ(계단부분)(흙, 물, 계단에 중력에 의해 흐르게 설치, 가변크기,
2017)

Q. 작업의 영감, 계기, 에피소드에 관하여

A. 낯선 곳을 여행할 때,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볼 때, 지인과 대화를 나눌 때와 같은 찰나의 경험과 환기의
순간이 그리고 장소와 환경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작업의 초기 단서가 되기도 한다. 2016년 프랑스의 지방 소도
시를 여행하며 인상에 남았던 식물을 서울의 길거리에서도 우연히 보게 되었고, 조사 끝에 식물의 이름이 ‘백묘국’
이라는 것과 햇빛을 받으면 잎의 색이 하얗게 질리며 생생해지는 반면, 습기가 많은 곳에서 죽어갈 때는 초록빛의
색으로 물든다는 아이러니한 특징을 알게 되었다. 백묘국은 <일기생멸>(2017) 작업에 중요 모티브가 되었다.
그 무렵 작업을 위해 머물던 대부도의 환경 역시 작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2017년에는 영국과 인도에서 연이어 작업하면서 경험한 기후로 인한 열기, 불에 대한 단상 등은 오랫동안 생각해
온 자연의 원소이자 물리적 대상인 ‘불’에 대해 다시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한국에 돌아와 직접 가마에
장작으로 불을 때본 경험은 흙과 물, 불과 땅에 대한 고민을 작업으로 연결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일기(一期)생멸(生滅)Ⅲ(대부도 흙, 물, 검은 잉크, 들쑥, 백묘국, LED, 파동기, 사운드, 타이머, 가변크기, 2017)

일기(一期)생멸(生滅)Ⅰ(덩쿨 부분, 2017) 재배중인 백묘국

Q. 예술, 그리고 관객과의 소통에 대하여

A. 나는 창작자이자 관람자 그리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작업이 어떤 메시
지로 남을 수 있을지, 나와 내 주변 나아가 사회의 어떤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해오고 있다.
내 작업의 특성상 전시 공간과 작품의 긴밀성, 관객의 시선과 동선, 대상과 마주했을 때의 몸의 감각과 내재된 기
억은 작품의 이해와 소통을 돕는 큰 요소들이다. 전시공간에 일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을 감각하고 향유하는
관객의 경험이 있을 때 비로소 작업이 완성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동안 관객의 몸에 어떻
게 감각되고 기억되는가는 작업의 방향을 결정지을 때 큰 부분을 차지한다. 작업의 주요 언어로 작동하는 자연의 미
디어는 인간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원소로서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분모가 된다.



Evanescent Landscape – Falcon Pottery(흙, 물, 244×108×53cm, 2017)
영국 세라믹 비엔날레 《Place and Practices》 전시 전경(스포드 공장, 스토크온트렌트, 영국, 2017)

Q. 앞으로의 작업 방향과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A. 최근에는 공간 설치 위주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작품과 공간이 상호작용하며 생성되는 에너지는 공간의 특이
성과 함께 극대화되기도 하고 공간적 제약이 따를 때도 많다. 이러한 공간 특정적인 작업은 전시 이후 발생되는 변
형 또는 폐기에 대한 고민이 따른다. 무엇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반복의 순환과 좀 더 긴 시간 동안 유지되는 예술
작업과의 변별성에 관한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나는 스스로 긴 호흡을 갖고 작업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
라서 지속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동력과 에너지를 잃지 않고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호흡의 강도와 깊이를
조절해가며 곡괭이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Landscape-scene03 (디테일)(흙, 물,
360×360×55cm, 2015)

휘경;揮景-h07(흙, 물, 70×70×36cm, 2012)

Q. 작품 창작의 주요 도구, 재료는?

A.



글/사진: 김주리

인천아트플랫폼 입주 예술가 김보민
김보민은 회화와 드로잉, 벽화 등의 방식으로 개인적 경험을
여러 징후들과 연결시켜 작업한다. 산수화의 맥락 안에서 전
통, 현대, 산수, 풍경 그리고 도시가 뒤섞여 엉키는 문화
적 지평을 묘사한다. 감정적 경험을 풍경에 대입하고, 기록
밖으로 밀려났던 이야기들을 상상으로 일궈 화면을 구성한다.
전통 기법을 바탕으로 재료의 실험과 변주를 통해 매체의 가
능성과 한계를 실험한다. 개인전으로는 《나는 멀리 있었
다》(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서울, 2019),

《먼 목소리》(포스코미술관, 서울, 2016) 등이 있다. 《해가 서쪽으로 진 뒤에》(우란문화재단, 서울,
2020), 《One Shiny Day》(뉴델리 인도국립현대미술관, 뉴델리, 인도, 2019), 《정글의 소
금》(베트남여성박물관, 하노이, 베트남, 2018), 《Permeated Perspective》(두산갤러리 뉴욕,
미국, 2013) 등 국내외 여러 전시에 참여했다. 뉴욕 폴록-크라즈너 재단 그랜트와 중앙미술대전 우수상을 수상
했다.

http://news.ifac.or.kr/archives/23407


가회도(모시에 수묵담채, 244x185cm, 2009)
# Q&A

Q. 전반적인 작품 설명 및 제작과정에 관해 설명해 달라.

A. 나는 개인적 경험을 여러 징후들과 연결시켜 회화와 드로잉, 벽화 등의 방식으로 표현한다. 산수화의 맥락 안
에서 전통과 현대, 산수와 도시의 풍경에서 뒤섞이는 문화적 지평을 묘사해왔다. 역사와 사건, 현재의 시간대가 하
나의 축으로 이어지면서 작품 속에서 시각화되고, 나의 감정적 경험을 풍경에 대입하여 기록 밖으로 밀려났던 이야기
들을 화면에 담는다. 또한 전통 기법을 바탕으로 재료의 실험과 변주를 통해 매체의 가능성과 한계를 실험하는 것과
동시에, 현대의 실경과 옛것의 교차편집 방식을 통해 전통과의 단절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는 멀리 있었다(I Was Far Away)》 전시 전경(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서울, 2019)
나의 작품 중 <가회도(Map of Gahoe)>(2009)라는 작업은 북촌 지역을 담고 있다. 이 지역은 많은
사료가 남아있어 연구하기 좋았다. 나는 옛 지도를 보는 것도 구글 지도를 보는 것도 좋아한다. 그러나 웹 지도는
업데이트 과정에 따라 이전의 자료가 지워진다. 나는 이런 점에 아쉬움을 느꼈다. 1세기가 넘도록 그려져 서로 다
른 시간대가 한 장면에 공존하는 중세 유럽의 지도처럼, 나는 서로 다른 시간과 이야기가 한 면에 쌓여있는 지도를
그려보고 싶었다.



포옹(비단에 먹과 호분, 31.8×40.9cm, 2018)
나의 작업 과정은 먼저 화판에 장지를 고정하고, 그 위에 색을 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색이 은은하게 배어 나오
는 것이 좋아 배채를 즐겨 사용한다. 그 위에 원단을 배접해 바탕을 만들고, 화면을 구성해, 밑그림을 그린 후,
전체적인 분위기와 표현 방법을 정해 작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그림이 완성되면 마감재로 마무리한다.

Q. 자신이 생각하는 대표 작업(또는 전시)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2019년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에서 열렸던 《나는 멀리 있었다》는 미국인 여행가 버튼 홈
즈(Burton Holmes)가 1901년 조선의 거리를 찍은 흑백 영상에서 추출한 장면들을 바탕으로 풀어낸 전
시였다. 나는 장면 속 인물의 신체를 지우는 대신 거동의 흔적을 남겼다. 이를 통해 거리를 두고 조선을 바라보는
여행자의 시선과 나의 시선을 동일시하면서도, 인물을 타자의 시선에 남겨두지 않고, 그들이 거기에 있었음을 증명하
고 기억하면서 상실된 세계를 붙잡고자 했다. 영상 촬영이 홈즈의 미적 호기심 혹은 오리엔탈리즘에서 비롯된 것인지
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일제 강점기의 폭압적 시선이나 전통에 대한 문화적 강박에서 자유로운 거리를 유지한
여행자의 시선을 빌려, 우리의 일부였던 상실된 세계를 바라보고 싶었다. 한때 우리의 일부였으나 먼 곳에 있는 것
의 자취를 더듬어 본 전시였다.



고요의 바다(모시와 마에 수묵담채, 금분, 호분, 150x150cm, 2015-2016) 살(비단에 먹과 호분, 가변크기, 2018)

불확실성과 가능성은 나의 작업의 분기점을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이 단절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한다. 나
는 새로운 형상과 이야기를 발견하고자 했고 이 전시는 그런 바람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내가 모르던 내
안의 무엇을 발견하는 방법이다. 새로운 것이 초점 안으로 들어왔고, 좋은 것과 싫은 것이 분명해졌다. 나는 다시
만들어지고 있었고, 이 변화의 시기는 적절했던 것 같다.



원서도(모시에 수묵담채, 테이프,
150x50cm, 2007)

삼청Ⅰ(모시에 수묵담채, 테이프,
150x50cm, 2008)

삼청Ⅱ(모시에 수묵담채, 테이프,
150x50cm, 2008)

Q. 작업의 영감, 계기, 에피소드에 관하여

A. 나는 도시 환경과 자연에서 영감을 얻는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위한 새로운 풍경이 필요하다. 우리의 전통
회화에서도 큰 영감을 받는다. 진경산수화가 그려지던 시기에 실학, 한글 창제, 진경 문학 등의 문화 흐름이 있었
다. 이는 중국을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발견하려는 시도였다. 나는 정선의 그림을 통해 그가 우리
땅을 어떻게 보고, 그렸는지, 관습처럼 이어져 온 표현 방식에서 탈피하여 어떻게 자신의 것을 만들었는지 살피면서
환경을 시각화하는 방법에 흥미를 느꼈다. 정선의 그림을 들고 현장을 다니며, 그와 나의 다름을 실감했다. 오늘의
우리는 도시에서 생활한다. 풍경의 변화에 따라 관점도 바뀌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만으로 표현하기 어려웠고, 따라
서 전통매체와 다른 매체들을 혼용한다.







우물(벽면에 테이핑, 드로잉 설치, 가변크기, 2020)
Q. 예술, 그리고 관객과의 소통에 대하여

A. 나는 상실된 것을 호출해 현실과 연결한다. 연결을 통해 제3의 의미를 파생시키고, 그 역사와 시간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단절된 공간을 가상으로 연결하고, 오래된 필름 속 인물을 불러내 사라져버린 세계와의 관계회복을 꿈꾼
다. 전통은 반복되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다. ‘전통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에는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관객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통의 현대화라는 관습적인 수식에서 벗
어난, 보다 구체적인 질문과 시선이 필요하다. 나는 관객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런 것들을 점검하며 다양한 피드백을
듣고, 점검하면서 생생한 의미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작품의 외연을 넓히고,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감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렬차(벽면에 테이핑, 드로잉 설치, 가변크기, 2019)
《1919년 3월 1일 날씨 맑음(One Shiny Day)》 전시 전경(대구미술관, 대구, 2019)

Q. 앞으로의 작업 방향과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A. 문을 열어 낯선 것을 만나는 것이 작가의 일이다. 나는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 나를 넓힌다. 나는 서구문화의
이입에 의한 타자의 시선이 개입된 개항기에 관심을 가져왔다. 근대화를 둘러싼 사건과 질문이 응축된 시기다. 서울
과 평양을 가상의 철도역으로 연결하는 <렬차(The Train)>(2018)와 숭례문의 소실과 복원에 대해 이야
기한 <숭례문(Sungnyemun)>(2019)은 사라져버린 세계와의 관계 회복이라는 나의 작업의 주제 의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다층적인 관점들은 전통과 현대의 재맥락화, 제도로서의 전통과 제도 밖 전통에 대한 나의 고민과
질문에 맞닿아있다. 내게 전통은 목표가 아니라 방향이다. 나는 근대화와 도시형성 그리고 우리가 만든 도시 풍경에
대한 관심사를 보다 깊고 넓게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숭례문(Sungnyemun)》 전시 전경(산수문화, 서울, 2019)
Q. 작품 창작의 주요 도구, 재료는?

A.

작가정보 : www.instagram.com/iwasfaraway

글/사진: 김보민

https://www.instagram.com/iwasfaraway/


문화정책동향 2021-02호
문화활동

목판화에 담긴 낯익은 인천… 시민 100명 함께 ‘커뮤니티 판화’ (3. 3.)
인천 시민이 제작한 ‘커뮤니티 판화’를 소개하는 전시 ‘우리 마을에는…’이 2일 개막했다.

11월 ‘인천아시아아트쇼’ 송도서 열린다 (3. 4.)
세계 최대 미술축제 ‘아트바젤’을 표방하며 인천에서 추진되고 있는 ‘인천아시아아트쇼’가 올해 11월 18~21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다.

인천지역 미술시장 사실상 방치 상태 (3. 5)
인천연구원이 4일 공개한 ‘인천형 아트옥션 도입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은 미술품 유통 여건이 비교
적 열악해 지역으로의 예술인 유입 및 미술품 수요 창출에 제약을 받는다는 분석이다.

↳ ‘인천형 아트옥션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

[문화인터뷰] 전운영 인천미술협회 회장 (3. 9)
지난 1월 한국미술협회 인천시지회 제16대 회장에 전운영(사진) 서양화가가 선출됐다. 3명의 회장 선거 입후보자
가운데 무려 49.51%를 득표할 정도의 지지를 받았다.

[김주성 한국무용협회 인천지회장] 선후배들 헌신에 인천무용 인정받아 (3. 19)
한국무용협회 인천시지회는 김주성 지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 연임키로 최근 결정했다. 지금까지 총 3번째 연임인 셈
이다.

“인천 국악인의 화합과 지역공연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 (3. 31)
유은자(63) 제26대 한국국악협회 인천시지회장이 밝힌 소감이다. 유 지회장은 지난 25일 인천국악회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신임회장으로 추대돼 연임에 성공했다.

‘인천의 보헤미안’ 오혁재, 음원으로도 만나는 첫 앨범 ‘부-끄’ (4. 5)
인천 문화 현장을 자신의 노래로 꾸준히 기록해 온 가수 오혁재(54·사진)의 노래를 곧 온라인 음원으로도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 운영 조례 개정 필요” (4. 9)
인천시는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 운영 방향 토론회를 지난 8일 연수구 소재 송도 트라이보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 운영 방향 관련 정책토론회 자료집

‘지역서점 살리자’ 팔 걷은 인천시 (4. 15)
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역 독서문화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추진

http://news.ifac.or.kr/archives/23416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302010000428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2298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4427
https://www.ii.re.kr/research_reports/view.do?seq=2362&iNum=1680&page=1&m=0101&s=idim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3031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4829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435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404010000452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609
https://ifac.or.kr/IFACBBS/board.php?bo_table=Ifacbbs_dw2101&wr_id=163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1913


한다고 14일 밝혔다.

문화공간

부평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 착공… 내년 3월 개관 (3. 5)
해당 노인문화센터는 경찰종합학교 이전 부지(부평동 663번지 일원)에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3,240㎡ 규
모로 건설되며 사업비는 총 158억 원이 투입된다.

iH공사, 개항장 근대문화유산 이음1977 리모델링 착수 (3. 8)
리모델링 공사는 오는 7월 준공 예정이며, 공사는 민간 공간 운영자를 선정해 하반기 중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인천 서구, 불로·원당 문화체육센터 조성 ‘첫 삽’ (3. 9)
불로 문화체육센터는 불로동 789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해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4819㎡ 규모로 조성된다. 또 원당 문화체육센터는 원당동 825-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70억 원을 들여 지
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3502㎡ 규모로 조성된다.

인천시의회, 뮤지엄파크 지방재정투자사업 반영 촉구 (3. 15)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 김성준 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지방재정투자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나가달란 새 건물주…미림극장 어쩌나 (3. 16)
미림극장은 인천시 동구 화도진로에 있는 단독건물 3층 전체를 빌려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최근 극장측은 건물
주로부터 공간을 매매계약했으니 극장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인천뮤지엄파크 중투심 통과 여부 ‘촉각’ (3. 24)
사업은 시가 2016년부터 미추홀구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이다. 하
지만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B/C(비용편익분석)값이 0.115에 그쳐 사
업성이 낮다고 분석돼 중투심 통과가 불투명하다.

인천항 상상플랫폼, 미디어 테마파크로 변신한다 (3. 31)
무영씨엠(대표 온정권)은 인천 내항 8부두의 상상플랫폼을 미디어 테마파크로 조성하기 위해 실감미디어 분야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닷밀(대표 정해운) 과 최근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시, 전국 최초 치매친화 영화관 ‘가치 함께 시네마’ 첫 선 (4. 1)
시는 동구 송현동에 있는 인천미림극장에서 오는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수요일마다 치매 환자를 위한 영화를 상영한
다고 31일 밝혔다.

문화, 우리 삶의 빈 바구니에 가치를 채우다 (4. 5)
나 자신부터 문화와 친해져야 한다. 그 연결고리가 돼줄 문화충전소를 올해까지 100여 곳을 목표로 늘려가고 있다.
집 앞 15분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공유 부엌, 북 카페, 마을극장 등 공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8699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32314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32990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891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4177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7684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37351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5653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9763


공&민간 문화공간 및 공동주택 유휴공간이 해당 거점이다.

월미도 주민, 관제센터 이전 촉구…해양박물관 사업 빨간불 (4. 6)
인천국립해양박물관 사업이 중구 월미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월미도
주민들은 “관제센터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해양박물관 건립마저 막고 나선 상황이다.

폐교된 강화 마리산초교, 한국강화문화예술원으로 거듭나 (4. 7)
국립강릉원주대 김미옥 명예교수가 고향인 강화에서 현재는 훼손되고 사라진 인천지역 도자기의 명맥 유지에 올인하고
있다.

100억 들어간 ‘누들플랫폼’ 무색무취 우려 (4. 15)
인천에서 시작된 면 요리의 역사를 알리고자 1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누들플랫폼’이 흉물로 방치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화공동체

[인천의 길을 묻다] 이인석 전 인천연구원장 “산업 키우고 일자리 늘릴 때 부민의 문 열려” (3. 2)

↳ [인천의 길을 묻다] 최원식 인하대 명예교수 “갯벌과 근대풍경은 인천의 엄청난 관광자원”

인천, 한국섬진흥원 유치 반전 드라마 쓸까 (3. 2)
국가 섬 정책의 전환점이 될 ‘한국섬진흥원’을 인천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타 지자체가
일찌감치 분위기를 선점했으나 해외 사례 등을 비교할 때 인천이 최적지라는 주장이다.

↳ 인천시, 한국섬진흥원 유치전서 분패…준비 기간 부족 등 원인 (4. 15.)

인천시, 음악도시 조성 예산 대부분 건물 올리기에 편중 (3. 3)
인천의 고유한 음악 자원을 활용해 특성화를 꾀하는 ‘음악도시 인천’ 사업이 시설 건립 분야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인천시민-음악인-도시를 잇는 「음악도시, 인천」 마스터플랜 본격 추진

인천시, 민관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신설 ‘정책 체계화’ (3. 4)
인천시가 민관이 참여하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문화 진흥에 관한 각종 정책 계획과 사업을 논의하기로 했
다.

↳ 인천시 문화협력위원회와 문화자치

인천 자체매립지 영흥도 확정…제2영흥대교도 건설한다 (3. 5)
인천시가 옹진군 영흥도를 ‘2025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 후 사용할 자체매립지 최종 후보지로 확정하고, 영
흥 지역 발전계획의 핵심으로 ‘제2영흥대교’ 건설을 발표했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7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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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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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304010000978


↳ 박남춘 시장,“인천 에코랜드 조성, 영흥 재도약 기회로 삼을 것”

↳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안팎에 난관

↳ 박남춘 인천시장, 영흥매립지 추진…표계산 해보니 불리할게 없다

↳ 영흥도 쓰레기매립지 지정 반대 이어져… 인천시,토지매입비 620억 추경 편성 시의회에 제출

[동네책방 존폐 위기] 1.인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제정 그리고 5년 (3. 8)
인천의 지역서점이 사라지고 있다. 2015년 유네스코에서 ‘책의 수도’로 지정된 데 이어 2016년 지역상점 활
성화를 위해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까지 만들었던 인천시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 [동네책방 존폐 위기] 2. 핀셋대책 실종

↳ [동네책방 존폐 위기] 3. 전문가 제언,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에 인증제 명시 ‘발등의 불’

인천 서구, ‘구민 중심 행복 도시 만들기’ 나선다 (3. 9)
인천 서구가 구민의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인천 최초로 행복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구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 도
시’ 만들기에 나선다.

인천시의회, 상호문화도시 구현 방안 모색 (3. 9)
인천시의회 ‘상호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연구회(대표 김국환 의원)’는 의회 세미나실에서 정책연구회
발대식 및 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 산단, 산업·문화 융복합 공간 변신 (3. 12)
인천시는 11일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산업단지 산업문화공간 대개조를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 실행전략 수립 중간
보고회’를 열어 지역 산단을 생산기지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근로자 등 모든 시민이 소비·여가·문화를 향유하는 공간
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생활여건 뒤처진 인천 섬들…‘발전기본계획’ 상반기에 띄운다 (3. 15)
개발 구상은 섬 주민들의 문화·복지·교육·소득 등 분야와 함께 해상교통 문제를 주요하게 다룬다. 기존 기반시설
조성과 정주 여건 개선 관련 사업을 지속하면서 2025년까지 완료할 수 있는 선도 사업을 이번에 제시할 방침이다.

↳ 인천시, 보석 같은 168개 섬들의 재발견

제물포고 송도로 이전, 제물포고 자리에는 교육복합단지 조성 (3. 16)
인천의 대표적인 명문고인 제물포고등학교가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고 현재 제물포고 자리에 인천교육복합단지가 조성된다.

해양도시와 해양문화 (3. 17)
2021년은 해양문화와 해양교육의 원년이다. 지난 2월19일부터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
률'(약칭 해양교육문화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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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년 문화예술활동 체계적 지원 필요” (3. 18)
인천연구원은 2020년 기초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청년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 인천시 청년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인천대 제물포캠 개발 마침내 ‘기지개’ (3. 29)
인천대는 최근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개발 기본구상안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다양한 공간 구상 및 핵
심 검토사항 파악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인권 환경 강화 위한 ‘인천인권단체네트워크’ 출범…‘인권도시 인천’ 만든다 (3. 31)
인천인권단체네트워크(인권네트워크)는 인천지역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29개 시민단체가 모여 공식 네트워크를
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생산기지가 저녁엔 복합문화단지’ 인천 노후 산업단지 대개조 추진 (3. 31)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노후 산업단지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대개조를 추진한다. 낮에는 비즈니스 공간으로,
밤에는 산업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 내항 1·8부두 땅 매입해 직접 개발 추진…사업 추진 늦어지자 ‘극약 처방’ (4. 1)
인천시가 3천억 원을 들여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부지 전체를 매입, 직접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철새 서식지 잃지 않도록… 환경존중 인식 확산 ‘한뜻’ (4. 1)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EAAFP)과 연수문화재단은 31일 송도 G타워에서 협력사업 추진을 위
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해양친수도시 용역’ 보고회]개방·재생·상생 등 ‘5대 목표’ 노 젓는다 (4. 8)
인천시는 7일 ‘해양친수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용역 수행기관이 제시한 5대 목표와 여
러 사업을 연계하는 15개 네트워크화 전략을 점검했다.

↳ 인천시, 해양친수도시조성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문화산업·관광

코로나 팬데믹 후폭풍…인천, 지난해 영화·드라마 ‘촬영 급감’ (3. 8)
최근 인천영상위원회(이하 영상위)가 공개한 ‘2020년 로케이션 지원현황 분석’을 보면 지난해 인천영상위가 촬영
을 지원한 작품 수는 모두 138편으로 전년인 2019년 195편과 비교해 29%(57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인천영상위원회,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지역내 5차례 이상 촬영 콘텐츠 비용 환급 (3. 10)
지원대상은 투자 및 편성이 확정된 국내외 영화·드라마·다큐멘터리·웹콘텐츠다. 촬영 회차에 따라 인천에서 소비한
금액을 30~50% 환급하며, 작품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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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관광객수 ‘곤두박질’…”새로운 성장 경로 창출해야” (3. 11)
지난해 인천을 찾은 관광객이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전년보다 84.3% 줄어드는 등 지역 관광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관광정책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인천연
구원 제언이 나왔다.

인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관심” (3. 24)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진행한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투자 펀드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인천 ‘지역사진관 지원’ 취지는 좋은데… (4. 6)
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김종인 의원의 대표발의한 ‘인천시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가결
됐다.

인천 중구 ‘답동성당 관광자원화사업’ 첫 삽 떴다 (4. 15)
인천 중구는 14일 답동성당 광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답동성당 관광자원화사업’ 건설공사 착공식을 개
최했다.

문화유산

인천시, ‘역사왜곡 논란’ 인천상륙작전기념 조각벽화 개선 착수 (3. 2)
인천시가 필리핀 상륙작전의 장면이 담겨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인천상륙작전 기념탑 조각벽화에 대한 교체·철거
대책안을 추진한다.

인천교육박물관, 남부교육지원청 건물 활용 검토 (3. 3)
인천시교육청이 인천교육박물관을 현 남부교육지원청 자리에 설립하는 계획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여 년간
표류한 인천교육박물관 사업이 빛을 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 첫 자체 등록문화재 후보 6건 접수 (3. 10)
인천시는 올 상반기 중 문화재 등록을 추진할 근대문화유산을 신청받은 결과, 송학동·신흥동 옛 시장관사, 인천문화
재단 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실(옛 삼정물산 창고), 남동구 약사사 약사전, 강화군 전영근 가옥, 옹진군 백령도
중화동교회 등 6건이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불서 ‘수미정사 고봉화상선요’, 인천시 유형문화재 79호 지정 (3. 16)
인천시는 미추홀구 문학동 소재 대한불교조계종 수미정사가 보유한 조선 시대 불서(佛書)인 ‘수미정사 고봉화상선
요(須彌精舍 高峰和尙禪要)’를 시 유형문화재 제79호로 지정해 15일 고시했다.

일제강점기 역사 간직한 ‘주명기정미소’ 등 근대건축자산 속속 철거…개인소유 역사공간 보존 대책 시급 (3.
17)
인천 중구의 일제강점기 역사를 간직한 근대건축자산 ‘주명기정미소 부속건물’이 철거됐다. 인천시가 지정한 근대건축
자산이 수년전부터 잇따라 사라지는데도 시는 개인 소유라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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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 김구 투옥·탈출’ 인천감리서, 역사탐방로 조성 (3. 29)
백범 김구(1876~1949)가 청년 시절 투옥됐다 탈출한 ‘인천감리서’가 있던 장소가 연말까지 백범의 인천 발
자취를 따라갈 탐방로 거점으로 조성된다.

“노동박물관, 산업역사 치중하기보다 종사자에 접근 필요” (4. 1)
인천이 가지고 있는 노동·산업유산을 보존하고 전시·계승하는 노동박물관 건립 추진 준비 모임이 지역 노동계 원로
인사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사업 속도…용역 재개 등 6월 착공 (4. 13)
시의 계획대로라면 오는 6월께 해수부가 인천해양박물관의 건립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해양박물관
의 준공 목표는 2023년이다.

근대 임해공업 유산 ‘인천 일진전기’ 폐공장 보전되나 (4. 14)
시는 일진전기 용지를 포함한 화수부두 일대와 북성포구 일대를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해 보전‧활용할 계획이다.

평화·남북

평화도시 인천의 역할과 미래 (3. 8)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해남북평화도로가 국가도로로 지정된 것이다. 서해남북평화도로는 영종도에서 신도, 강화도를
거쳐 해주와 개성을 연결하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자 통일시대를 앞당기는 번영의 핏줄이다.

인천시 평화언론인연합 출범식 개최….활동 개시 (3. 14)
이날 출범식은 인천지역에서 활동하는 일간신문·인터넷 언론사 기자를 비롯,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생·공영·공의를 통한 항구적 세계평화와 한반도평화 실현을 위한 언론역할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진행됐다.

‘서해평화관광 코스 10선’ 등 인천 맞춤 콘텐츠 개발 필요 (3. 23)
인천연구원이 22일 공개한 ‘인천시 평화 콘텐츠 관광자원 활용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민선7기 주요 정책 방향으
로 ‘인천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평화 콘텐츠를 관광자원
으로 활용해 평화도시 인천 이미지 홍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국 종합

문화예술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이슈 (3. 1)
온라인교육은 대면 방식 현장 교육의 대척점이 아니라, 예술을 더 가까이 접하고, 예술 참여를 더 자기주도적으로
선택하며, 예술가를 더 쉽게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교류할 수 있고, 재미있는 경험들을 찾아다닐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을 열어 줄 것이다.

국민문화예술과 여가활동 향유공간의 변화 (3. 1.)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 구체화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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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cti.re.kr/webzine2/webzineView.action?issue_count=118&menu_seq=7&board_seq=1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1984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이달 중 파주 대성동 고고탐사에 이어 유네스코를
활용한 DMZ의 세계유산 가치 홍보 등이 추진된다.

문체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 채택 (3. 10)
문체부와 문예위는 문화예술 분야의 모든 공적 지원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원칙 내에서 이뤄짐
을 재확인하고 ‘문예위의 자율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 채택

문화행정 의사결정에 누가 영향을 주고 있을까? (3. 11)
문화행정 분야에서 행정인, 기획인, 예술인 직무자는 관료 통제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대 속에서 결국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 문화행정 의사결정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 행정인, 기획인, 예술인 집단 비교분석

국내 최초 뉴미디어 도서관으로의 초대 <남양주 이석영 뉴미디어도서관> (3. 15)

도시재생사업은 문화영향평가를 받고 있을까? (3. 25)
도시재생사업은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이며, 당연히 그 사업이 국민 삶의 질과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에 미치는 영
향을 평가받아야 한다. 나아가, 문화영향평가가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문화향유 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제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국민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27.3%, ‘음악·미술·영상’ 순으로 선호 (3. 30)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2020 문화예술교육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교육 참
여율과 만족도 등 국민들의 문화예술교육 현황을 담은 최초 국가승인통계다.

↳ 최초 국가승인통계 2020 문화예술교육조사 결과 발표

문체부 산하에 만화진흥위원회 생긴다 (3. 30)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만화진흥위원회가 최초로 설립된다. 만화계에서는 아쉽지만 일단 환영한다는 평가다.

문체부, 예술인 기준 확대…온라인 실적도 인정 (4. 1)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과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
다고 1일 밝혔다

↳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 개정해 예술인복지제도 참여 확대

고양, 남해, 고창 등 ‘지역관광추진조직’ 12곳 선정 (4. 5)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경기 고양시, 경남 남해군, 전북 고창군 등 ‘지역관광추진조직’ 12곳을 최
종 선정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0130300005?input=1179m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8719
https://www.gokams.or.kr:442/webzine/wNew/column/column_view.asp?idx=2438&page=1&c_idx=90&searchString=&c_idx_2=
https://www.kcti.re.kr/web/board/boardContentsView.do?miv_pageNo=&miv_pageSize=&total_cnt=&LISTOP=&mode=W&contents_id=b046f9f27d9c417fbfc7ef6f876fdc9d&board_id=12&searchkey=ALL&searchtxt=&link_g_topmenu_id=15f51238586a425981abe0b5f685d43a&link_g_submenu_id=ca18345e1b764dfcbad3aa763a6259e5&link_g_homepage=F
https://blog.naver.com/mcstkorea/222275966393
https://www.gokams.or.kr:442/webzine/wNew/column/column_view.asp?idx=2440&page=1&c_idx=90&searchString=&c_idx_2=
https://news.v.daum.net/v/20210330094440651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8745
https://news.v.daum.net/v/20210330060101742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01_0001391064&cID=10701&pID=10700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875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284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데이터리뷰] 판데믹에서 문화예술활동은 어떠한 변화가 있나 (4. 5)
<2020년 국민문화예술활동 조사보고서>를 보면, 판데믹 첫 해인 지난해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60.5%로,
2019년 81.8%에 비해 20% 이상 감소되었다.

[특집: 판데믹 이후, 전환을 위한 의제] 코로나19 문화정책 담론장은 어떻게 전개되었나 (4. 7.)

시민들이 제안한 ‘막걸리 빚기 문화’, 문화재 된다 (4. 15)
문화재청은 13일 “‘막걸리 빚기 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며 “막걸리를 빚는 과정과
또 관련된 전통 생활관습까지 포함시킨 ‘빚기 문화’가 그 대상이며, 특정한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지정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추천 자료

코로나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영향 및 정책대응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코로나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피해와 영향을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재까지 진행된 중앙정부와 지
자체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 문화예술현장의 인식과 수요를 분석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문화예술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비교 분석 및 시사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계획의 과제가 각 광역시도의 시행계획 상 공통으로 나타나는 이슈 및 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광역별로 비교하
고 지역 공통의 의제 및 정책시행 초점 등을 분석하여 정리

인천광역시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 운영 연구[인천문화재단]
문화기본법 11조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③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문화분권 실현을 위한 정부 간 재정관계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분권의 의의와 정부별 분권특징을 바탕으로 문화분권 수준을 진단하고 정부 간 기능분담 및 재정관계 개선방안 제
안

인천 문화 관련 연구 논문집 [인천문화재단]
2020년도 인천문화재단과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인천 문화 관련 논문 지원 사업 공모에서 선
정된 논문들을 엮은 논문집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누리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천여 개의 온라인 예술 콘텐츠 및 교육 영상, 컨설팅 프로그램, 공모사업 정보 등 각종 온라인 예술활동 관련
내용 소개

2020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https://culture-policy-review.tistory.com/167
https://culture-policy-review.tistory.com/17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130928001&code=960100
https://www.kcti.re.kr/web/board/boardContentsView.do?miv_pageNo=&miv_pageSize=&total_cnt=&LISTOP=&mode=W&contents_id=42baca68e7324988b05837899cb223e4&board_id=2&report_start_year=&cate_id=&etc10=&searchkey=ALL&searchtxt=&link_g_topmenu_id=15f51238586a425981abe0b5f685d43a&link_g_submenu_id=0382ccddbde44a91bd57a705ed56aade&link_g_homepage=F
https://www.kcti.re.kr/web/board/boardContentsView.do?miv_pageNo=&miv_pageSize=&total_cnt=&LISTOP=&mode=W&contents_id=a0107b584b93496a800adb954658d622&board_id=2&report_start_year=&cate_id=&etc10=&searchkey=ALL&searchtxt=&link_g_topmenu_id=15f51238586a425981abe0b5f685d43a&link_g_submenu_id=0382ccddbde44a91bd57a705ed56aade&link_g_homepage=F
https://ifac.or.kr/IFACBBS/board.php?bo_table=Ifacbbs_dw2101&wr_id=158
https://policydb.kcti.re.kr/#/domesticMonthlyDetail?bbstypecd=3001013&postno=200499
https://ifac.or.kr/IFACBBS/board.php?bo_table=Ifacbbs_dw2101&wr_id=159
https://artson.arko.or.kr/artson/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CurrentPage=1&pType=02&pTab=01&pSeq=1831&pDataCD=0406000000&pSearchType=01&pSearchWord=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소식

http://news.ifac.or.kr/archives/23399




우리미술관 전시 <정평한-다시 봄2>

일 시
2021.4.3.(토) ~ 2021.5.16.(일)

※ 화, 수, 금, 토, 일(10:00~18:00) / 목(14:00~18:00) / 월요일 휴관

장 소 우리미술관

관 람 료 무료

문 의 처 032-764-7663~4

주최/주관 (재)인천문화재단, 우리미술관

후 원 인천광역시 동구청

소 개

<정평한-다시 봄2> 은 따듯한 학창시절의 기억을 담아보고자 기획된 전시입니다. 전시에서는 정평한
작가가 교직생활 중에 만난 교사와 학생의 초상을 담은 작품을 위주로 하여, 회화작품 15여점을 선보

입니다.
자세히 보기

http://www.wooriart.co.kr/sub/board.php?mn=display&fn=exhibition&md=v&bn=board_9&zest_bn=board_9&seq=65&page=1&field=&keyword=




경기문화재단·인천문화재단·한국역사연구회 공동 심포지엄 <한국의 교통물류 중심지, 경기·인천>

주 제 한국의 교통물류 중심지, 경기・인천

일 시 2021년 4월 23일(토) 10:00~18:00

장 소 경기도박물관 강당(인천문화재단 유튜브 계정으로 생중계 참여 가능)

문 의 처 032-455-7169

주최/주관 인천문화재단・경기문화재단/한국역사연구회

소 개 인천문화유산센터에서는 경기문화재단, 한국역사연구회와 공동으로 제4회 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한국근대문학관 교육프로그램 <마계인천-2021 인천의 정체성을 묻다>

주 제 마계인천-2021 인천의 정체성을 묻다

일 시 2021.4.29.(목) ~ 2021.6.3.(목), 18:30~20:30

장 소 한국근대문학관 3층 외 한국근대문학관 유튜브 스트리밍

문 의 처 032-773-3816

주최/주관 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

세부내용

(1회) 마계인천과 이부망천을 통해 본 인천(박경호-경인일보)
(2회) 경인선과 위성도시 인천(전현우-서울시립대)

(3회) 확장도시 인천1(김윤환-서울대)
(4회) 확장도시 인천2(김윤환-서울대)

(5회) 인천, 노동자들의 도시(박해천-동양대)
(6회) 마계도시 혹은 국제도시(박해천-동양대)

소 개
한국근대문학관에서 <마계인천-2021 인천의 정체성을 묻다>를 주제로 2021년 상반기 교육프로그램

을 진행합니다.





문화누리카드 부정행위 안내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문화, 관광, 체육과 무관한 비허용 상품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란?」
• ① 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 허위 발급, 비허용 상품(생필품 등) 구매 또는 구매 유도, 현금화 등

• ② 타 법(형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사업지침 위반행위로 고발 등 제재가 필요한 경우
▶ 가맹점(비허용 상품 판매, 현금화, 판매가액 조작 등), 복지시설 관계자(개인 착복, 운영비로 유용, 생필

품 구매 유도 등), 제3자(허위 발급신청 등)
「부정행위 유형」

• ① 비허용 상품(생필품․식료품 등)을 구매하는 행위
• ② 편법적으로 현금화하는 행위

• ③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 ※ 위의 예시는 몇 가지 대표유형으로 예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조금법에 위배되는 행위인 경우, 관련 법규

에 의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신고」

• 부정행위 신고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업종・품목 및 부정행위 신고 기간 자세히 보기

비허용 업종․품목 확인
인천문화재단 내 사업안내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등록안내’ 참고
연중 클릭

부정행위 신고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연중 클릭

부평구문화재단
부평구문화재단 소식

http://www.ifac.or.kr/IFACBBS/page.php?hid=Ifac_bg370503
http://www.mnuri.kr/
http://news.ifac.or.kr/archives/23397




소프라노 박혜상 리사이틀 <앙코르>

공연일시 2021.05.13.(목) 19:30

장 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티 켓 R석 40,000원 I S석 30,000원 I A석 20,000원(티켓오픈 4.8.(목) 14시)

소요시간 약 100분(인터미션 20분 포함)

관 람 14세 이상 관람가

주최/주관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 ㈜크레디아뮤직앤아티스트

소 개
작년 5월 세계 최정산 클래식 레이블 도이치 그라모폰(DG)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박혜상이 ‘도이치

그라모폰 데뷔 음반’전 세계 발매를 기념해 부평아트센터에서 리사이틀을 진행합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bpcf.or.kr/concert/recommend.asp?act=view&idx=3544&p_idx=1&page=1&isRec=Y




어린이 뮤지컬 <알사탕>

공연일시 2021.05.05.(수) 11:00 ~05.08.(토) 16:00

장 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티 켓 동동이석 50,000원

소요시간 약 60분

관 람 24개월 이상 관람가(24개월 미만 영아 입장 불가)

주최/주관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소 개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 ‘알사탕’이 뮤지컬로 재탄생해 부평아트센터를 찾아옵니다. 어린이는 물론 어른까
지 한달음에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게 만드는 기발한 상상력, 넘치는 유머, 그리고 가슴 뭉클한 감동까

지 온 가족이 함께 즐겨보세요.
자세히 보기

https://www.bpcf.or.kr/concert/recommend.asp?act=view&idx=3543&p_idx=1&page=1&isRec=Y




서현진과 함께하는 브런치 콘서트 <춤출까요?>

공연일시 2021.05.27.(목) 11:00

장 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티 켓 전석 20,000원(티켓오픈 4.8.(목) 14시, 브런치 패키지 40% 할인)

소요시간 약 70분

관 람 14세 이상 관람가

주최/주관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소 개
매 회마다 많은 사랑을 받아온 부평아트센터의 대표 공연, 브런치 콘서트. 올해는 클래식 음악과 춤,
조금 다가가기 어려워보였던 두 장르가 매력적인 주제의 옷들을 입고 아나운서 서현진과 함께 찾아옵니다.

자세히 보기

인천서구문화재단
인천서구문화재단 소식

https://www.bpcf.or.kr/concert/recommend.asp?act=view&idx=3545&p_idx=1&page=1&isRec=Y
http://news.ifac.or.kr/archives/23395




인천서구어린이예술축제(SCAF)

축제일
정

2021.05.11.(화) ~ 18.(화)

공연장
소

인천서구문화회관 일대

티켓정
보

무료~10,000원

공연정
보

공연 일시 공연명

5.11.(화) 11:00 깨비가 잃어버린 도깨비 방망이

5.13.(목) 19:30 두들팝

5.15.(토) 11:00/13:00 제랄다와 거인

5.15.(토) 14:00 네네네

5.16.(일) 11:00/13:00/15:00 거인의 침대

5.18.(화) 14:00 이야기꾼 호랑호랑이

주 관 (재)인천서구문화재단

문 의 032-579-1150

소 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 아동극, 풍물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함께

즐겨보세요.





검암경서생활문화센터 명사 초청 아카데미 <인천, 서구이야기>

일 시
2021.5.6.(목) AM 11:00 / 예술, 서구이야기
2021.5.13.(목) AM 11:00 / 여행, 서구이야기

장 소 온라인 및 오프라인

문 의 처 070-4171-5250

주최/주관 인천서구문화재단, 검암경서생활문화센터

소 개
인천서구문화재단에서는 서구의 역사, 사람, 문화, 예술, 여행 이야기를 주제로 명사 초청 프로그램

‘인천, 서구 이야기’를 운영합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iscf.kr/new/html/CT_Notice/notice.php?mode=v&bbs_data=aWR4PTQ5NDImUGFnZU51bWJlcj0xJmxpc3RObz0mdGFibGU9aWRfYmJzX2RhdGEmY29kZT1ub3RpY2U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




검암경서생활문화센터 <수요일에 만나는 아라음악회>

일 시 2021.5.26.(수) PM 19:00

장 소 검암경서생활문화센터

참여방법 서구문화재단 유튜브 시청

문 의 처 070-4171-5250

주최/주관 인천서구문화재단, 검암경서생활문화센터

소 개
인천서구문화재단에서는 아라뱃길을 배경으로 살롱형태의 가족 음악회를 운영합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iscf.kr/new/html/CT_Notice/notice.php?mode=v&bbs_data=aWR4PTQ5NDEmUGFnZU51bWJlcj0xJmxpc3RObz0mdGFibGU9aWRfYmJzX2RhdGEmY29kZT1ub3RpY2U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




해설이 있는 렉처형 콘서트 <고수의 콘서트 시즌Ⅲ>

공 연 명 젊은광대의 꿈 ‘이팔청춘’

공연단체 풍물패 더늠

공연일시 2021. 05. 26.(수) 11:00

공연장소 인천서구문화회관 소공연장

티 켓 가 전석 1만원

러닝타임 약 60분

관람대상 전체관람가

예 매 엔티켓

주 최 인천광역시 서구

주 관 인천서구문화재단

문 의 032-579-1150

소 개
전통예술분야 고수의 해설과 함께하는 ‘고수의 콘서트’가 시즌3로 시민 여러분들게 돌아왔습니다. 인천

풍물패 ‘더늠’과 함께하는 젊은 광대의 풍물어린 꿈 ‘이팔청춘’을 함께해 주세요.





인천서구문화회관 기획공연 <선우정아 콘서트>

공연일시 2021. 05. 28.(금) 20:30

공연장소 인천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티 켓 가 R석 2만원/ S석 1만원(*할인혜택 홈페이지 확인)

러닝타임 약 70분

관람대상 초등학생 이상 관람

예 매 엔티켓, 인터파크티켓

주 최 인천광역시 서구

주 관 (재)인천서구문화재단

문 의
032-579-1150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혹은 취소 될 수 있음.

소 개
독보적인 음색과 개성 있는 음악으로 사랑받는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의 봄을 닮은 부드럽고 감동적인 무

대를 만나보세요.
자세히 보기

연수문화재단
연수문화재단 소식

토요문화마당 #플레잉연수 ‘악단광칠‘

공연일시 2021.5.15.(토) 17시

공연장소 미추홀공원(송도동)

출 연 진 악단광칠

공연내용 북한 지역의 민요와 굿 음악의 현대적 재현 <미치고 팔짝 콘서트>

주최·주관 연수문화재단

문 의 연수문화재단 070-4169-6459, 7

상세정보 자세히 보기

문화다양성 주간행사_거리예술 프로그램 <자전거 식당 : 유목민의 식탁>

https://www.iscf.kr/new/html/centerIntro/schedule_view.php?idx=196
http://news.ifac.or.kr/archives/23391
http://news.ifac.or.kr/www.ysfac.or.kr


행사일시 2021.5.22.(토) ~ 23.(일), 13:00~19:00

행사장소 스퀘어원 광장

행사내용 다양한 모양과 맛을 담은 ‘빵’을 매개로 연수구 안의 다양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자전거 식당

주최·주관 연수문화재단

운 영 자전거문화살롱

협 력 인천영상위원회

문 의 연수문화재단 070-4169-6465

상세정보 자세히 보기

문화다양성 주간행사_그림책 제작 워크숍 <함께 가는 토요일>

행사일시 2021.5.22.(토), 14:00

행사장소 송도문화살롱(커낼워크 겨울동 211호)

참 여 료 무료(선착순 5가족(2인/1가족) 모집, 신청오픈 5.3.(월) 14시 예정)

행사내용
가족과 함께 문화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그림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림책

제작 워크숍

주최·주관 연수문화재단

문 의 연수문화재단 070-4169-6465

상세정보 자세히 보기

http://news.ifac.or.kr/www.ysfac.or.kr
http://news.ifac.or.kr/www.ysfac.or.kr




금요예술무대 #플레잉연수 <우산도둑>

공연일시 2021.5.28.(금), 11:30 / 19:30 [1일 2회]

공연장소 연수아트홀(연수구청 지하1층)

공연단체 스튜디오 나나다시

입 장 료 전석무료(※사전예매 필수, 티켓 오픈 5.13.(목) 14시)

공연내용 우산을 두고 벌어지는 세 친구의 이야기.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주최·주관 연수문화재단

문 의 연수문화재단 070-4169-6457,9

상세정보 자세히 보기

언택트 시대의 공연예술, 어떻게 살릴 것인가
다시, 코로나를 넘어서기 위하여
2020년 2월에 시작된 코로나가 이제 해를 넘기고 있다.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 중이지만 공동체가 집단면역을 얻
기에는 갈 길이 멀다. 인천문화통신은 올 첫 번째 기획으로 ‘코로나’를 내세웠다. 지루한 싸움이지만 절대 지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그렇다. 코로나와 관련한 예술현장의 목소리를 듣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 기획은 작년
인천문화재단이 발간한 코로나19를 감각하는 사유들의 연속기획이기도 하다.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공연예술을 중심
으로 청년 시각예술가와 예술 강사의 이야기를 들었다. 코로나 이후 인천시민들의 문화생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
보는 글도 실었다.

언택트 시대의 공연예술, 어떻게 살릴 것인가

팬데믹 아래 생활한 지 1년이 훌쩍 넘었다. 처음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공연예술계는 참담한 지경이었고, 지금도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이 충격이 시작되었을 때, 잠시만 참고 상황이 끝나길 기다리자던 이도 있었고, 발 빠
르게 언택트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이도 있었지만, 어느새 지금의 일상에 익숙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
면 앞으로의 공연예술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이 계속된다.
공연예술계의 고민과 대책은 크게 두 가지의 갈래라 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공연예술계의 특성상 현장성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이 시기가 지나가기를 인내하면서 공연예술 본연의 특질을 잃지 않도록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공연예술의 특질이자 그 생명은 현장성에 있다. 필자도 연극인으로서 기본적으로는 위의 주장에 격하게 동의한다. 하
지만 문제는 팬데믹 상황에서의 공연이 그리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단계가 올라가면 공공극장들은 거의 문을 닫고,

http://news.ifac.or.kr/www.ysfac.or.kr
http://news.ifac.or.kr/archives/23155


단계가 내려가서 극장이 열린다 해도 좌석이 제한된다.

무관중 공연으로 진행된 <무제>(공간기반 프로젝트 ‘2020 도화가압장’ 중)
(출처: 인천문화재단 공연예술연습공간)

이런 상황은 여러 문제를 낳는다. 우선, 관객이 없는 공연은 공연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또 제한된 좌석은
공연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제작의 한계에 부딪힌다. 가뜩이나 불황이었던 공연예술계에 가중되는 부담은 매우 가혹하다.
그럼에도 공연예술가들은 공연을 지속한다. 공연을 하지 않는 공연예술가라는 것은 이미 존재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공공극장이 문을 닫게 되면 공연은 민간극장으로 몰리게 된다. 하지만 민간공연장은 얼마 되지 않고, 연극의
경우 소멸 직전이라 할 만큼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특히 인천의 경우) 공연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행히 이런 상황에서도 지원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공연의 수는 그리 줄지 않았지만, 장소의 부족에 직
면하게 되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공공극장의 방침에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물론 공공극장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공공시설에서 감
염이 발생할 경우 그에 뒤따르는 책임에 비추어 볼 때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음은 이해하지만, 극장 고유의 목적
을 생각하면 공연이 없는 극장이란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가뜩이나 공연예술가에 비해 공공인프라와 문화매개자
가 넘친다 할 수 있는 이 나라에서, 이런 위기에 공공극장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어불성설이다. 그런 관점
에서만 생각한다면 모든 공공기관이 문을 닫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공연예술과 연극에 강세를 보이는 영국의 경우를 참고했으면 한다. 영국의 경우 셧-다운을 실시해 모든
가게가 일찍 문을 다는 과정에서도 극장은 그 예외로 두었다. 물론 방역지침을 준수한다는 전제에서이다. 그뿐만 아
니라 단계가 내려가면 관객과 배우가 섞이는 대면 공연마저 허용하되, 단계가 올라가면 바로 다시 금지하는 정책을



반복한다. 물론 여러 부담이 따르는 정책이지만 극장의 고유목적에 충실하고 있다. 다른 한쪽에서는 예술가들의 노력
도 지속되고 있다. 얼마 전 영국에서 쇼-윈도우 공연이 화제가 되었다. 셧-다운의 영향으로 일찍 폐점하는 상점들
의 쇼-윈도우를 무대로 바꾸어 공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 상점은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었다. 관객들은 쇼-윈도
우 밖에서 공연을 관람하므로 방역 면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물론 이런 공연의 특성상 시간이나 관람 수가
제한되는 소규모 공연이었지만, 활동을 지속하려는 예술가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돋보였다. 우리도 기존에 지속하던 방
식의 지원을 유지하는 것 뿐 아니라 장소나 제반여건을 더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가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이번에는 언택트 공연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한다. 지금의 언택트 공연은 -특히 연극의 경우- 단순히 공연을 찍어
전송하는 수준이 주를 이루고 있다. 얼마 전 한 외국의 지인으로부터 ‘한국은 영화나 드라마의 수준이 매우 높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공연예술의 언택트 공연에는 거의 그 기술이 접목되지 않고 있어 의아하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유는 단순하다. 공연예술계에는 공연의 특성상 그런 기술이 많이 축적되지 못했고 그런 전문가들과 연계하
기에는 자본과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언택트 공연을 통한 관객수익 창출 플랫폼 또한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인프라와 전문가,
그리고 공연예술계를 연결해주는 지원이 매우 시급하다 할 수 있다. 물론 공연예술의 근간은 현장성이지만 현장성을
살린 언택트 공연이라면 기존의 매체를 통한 장르와는 색다른 장르가 개척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성세를
자랑하고 있는 웹툰이라는 장르도 처음에는 종이만화 시대의 종막에 따른 자구책과 인터넷 시대가 개막하면서 좀 더
자유로운 주제를 그리고 싶어 했던 비주류작가들의 시도로 시작되었지 않은가?
물론 지원뿐 아니라 공연예술계 스스로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예로 일본의 지인 극단인 ‘Prayer’s
Studio’의 활동을 들어볼까 한다. 이 극단은 기존의 공연 외에도 ‘드라마 트라이얼’이란 프로그램을 매월 진
행해왔다. 배우들이 유명 작품의 한 장면을 연기하고, 그 장면에 대한 분석을 같이 진행한 뒤, 관객들이 역할을
분담, 직접 낭독과 연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꽤나 인기 있던 프로그램이었다.
그런데 팬데믹으로 인해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Zoom을 이용한 참여형식으로 바꾸었다. 공연을 보여주는
상황 역시 기본 카메라뿐 아니라 배우 각자의 모바일 폰을 활용해 다양한 각도의 영상을 보여줌으로 현장성을 높이고,
참여관객 역시 각자의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활용해 참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참가비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받는
방식이다.

물론 위 극단의 경우 젊은 세대들이 많아 새로운 플랫폼에 적응이 빨랐을 것이라는 짐작은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한
참은 뒤처진 IT인프라를 생각하면(일본은 인터넷뿐 아니라 각 가정의 컴퓨터 보급률도 꽤나 뒤쳐져있다. 일본에서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개 민간극단의 성과라고 보기에는 매우 놀라운 수준
이다.
두서없는 글이었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기존의 공연예술방식을 지속하려는 노력에 있어서는 공공시설의 역할과 공연예술
가들의 다양한 시도, 그리고 지역사회의 안배 등 다양한 노력들이 함께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언택트 공연에 있
어서는 현장과 매체전문가, 그리고 인프라가 결합될 수 있는 지원책이 절실하다. 아울러 현장의 노력 역시 다양하게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분투하는 모든 공연예술계의 동료들에게 응원을
보내며, 늘 우리를 지지하며 기다려주는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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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을 역임하였다.

청년예술가, 어떻게 사회와 공존하면서 예술을 지속할
수 있을까?
다시, 코로나를 넘어서기 위하여
2020년 2월에 시작된 코로나가 이제 해를 넘기고 있다.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 중이지만 공동체가 집단면역을 얻
기에는 갈 길이 멀다. 인천문화통신은 올 첫 번째 기획으로 ‘코로나’를 내세웠다. 지루한 싸움이지만 절대 지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그렇다. 코로나와 관련한 예술현장의 목소리를 듣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 기획은 작년
인천문화재단이 발간한 코로나19를 감각하는 사유들의 연속기획이기도 하다.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공연예술을 중심
으로 청년 시각예술가와 예술 강사의 이야기를 들었다. 코로나 이후 인천시민들의 문화생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
보는 글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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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예술가, 어떻게 사회와 공존하면서 예술을 지속할 수 있을까?

청년문화창작소 워크숍(출처 : 인천문화재단)
재수를 마치고 대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당시 들었던 말이 있다. ‘가장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승자다.’라고 교수님
께서 말씀해주셨고 작가가 되고 싶었던 나는 그 말을 새기며 열심히 작업해야겠다고 다짐했었다. 시간은 너무 빠르게
흘렀고 7년이 지난 지금, 저 말을 다시 곱씹어 봤을 때 드는 의문이 있다. 저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 시간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지만 결국 포기하게 되는 사람은 예술가라 불
릴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나에게 미래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애초에 예술가의 생계유지는 해결방법이 딱히 없는 문제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8 예술인 실태조사’
를 보면 예술인 10명 중 6명은 예술 활동을 통한 월수입이 100만 원이 넘지 못하고 이 중 3명은 수입이 아
예 없다고 응답했다. 작품으로 먹고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결과이다. 작업 공간 유지비나 재
료비를 들여 작품을 하더라도 작품 활동을 주 수입원으로 보장받기 힘들어서 추가적인 수입원을 찾게 된다. 돈을 들
여 공부를 해도 이것이 나중에 수입으로 연결되기 힘들고 그렇다고 공부했던 것을 놓지 못해 작업을 지속하게 되는
삶의 반복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감소하였고 강의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바꿔야 했다. 공공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도 미술학원에서 종사하던 사람
들도 학원이 문을 닫게 되면서 생계유지가 힘든 상황이 발생하였다.



나는 20대 후반을 맞이하면서 일과 작업 사이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오갔다.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와중에 근본
적으로 예술가에게 드리우는 잣대가 너무 엄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헝그리 정신’으로 포장된 가난한 예술가의 형
태는 매우 기형적이고 옛말이라지만 아직도 통용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다. 이는 예술가의 자기 발전의 기회를 제
한하고 고립되게 만든다. 예술가라는 감투가 그들의 생계까지 책임져주지 못하는데 전업 예술 하는 사람만을 진정성
있는 예술가라고 생각하는 기준 자체가 현시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마치 예술계는 예술가가 노동자여서는 안 되
고 오직 예술만 하길 바라는 것처럼 느꼈다. 작품 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예술계는 갈라파
고스섬처럼 고립될지도 모른다.

청년예술가의 작품 활동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전문분야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순수
미술은 사회의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전문적 영역이 아닌 경우가 많다. 예술가는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 어쩔 수 없
이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하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예술가가 전문성을 활용하여 취업하는
것이 예술의 포기가 아닌 꾸준히 작품 활동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예술가가 일찍 붓을 꺾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가미된 질 좋은 예술 작품을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젊은
예술가에게 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을 탐색하도록 심리적 여유를 줄 수 있는 분위기와 오랜 기간 작품 활동을
지켜봐 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인천에서 짧지만, 예술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젊은
예술가를 지원하는 사업은 아주 좋았지만 정작 결과물을 보여 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한정적이었다. 인천에서도 열
심히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들이 매년 나오지만, 이들을 수용해야 하는 공간이 많지 않아 곤란했던 경험이 있었다.
작가를 지원하는 만큼 신생공간을 만드는 쪽으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간을 발굴하고 신생 공간운영
자를 육성해 인천이 다른 지역에서도 전시가 목적이 되어 구경 오는 곳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보통 상반기에 지원사업이 몰려있고 하반기까지는 무조건 전시 종료와 정산이 필요하다 보니 연말에 전시가 밀
집되어 공간을 잡기 힘든 예도 있었다. 실제로 공간 대부분이 연초에는 공간 운영을 쉬기도 할 만큼 연말에 전시가
몰려 있는데, 이는 예술가 지원사업을 공모하는 시기와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상 가능하다면 공모 시기를 적절
히 배분해 인천 내의 공간을 쉬는 기간 없이 다양한 작품으로 가득 채워갔으면 한다.

작년 코로나로 인한 지원사업 중 창작공간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작업실의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었다. 이 지원사업
의 결과가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워서 올해도 가능하다면 유지되기를 바란다. 작업실 임대료는 생계유지 외에 추가로 들
어가는 지출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작품제작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다. 주거공간인 집에서 하기 힘든 작업을 작업
실에서 진행할 수 있어 작품의 질을 높여주고 공간 자체가 작품의 동기가 되기도 한다. 작업실 유지에 지출되는 임
대료를 지원받아 고정적으로 나갔어야 할 금액을 저축해 개인전 대관비로 사용하거나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등 긍
정적인 시너지로 발현되었다. 단순히 생계 유지비용이 아니라 작업을 할 때 들어가는 특정 비용을 지원받은 것이라
돈이 주는 책임감도 있었다. 임대료 지원뿐만 아니라 재료비 지원, 전시 대관비 지원 등 크지 않지만 작품 활동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생겼으면 한다.

예술가는 항상 불안함 속에서 도전을 거듭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도전은 개인적인 사정이
나 생계유지 등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인 요소들로 종종 가로막히고는 한다. 하지만 쏟은 노력이 부질없던 일처럼 없



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도전을 거듭할 수 있는 쉬어가는 시간으로 생각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예술인들이
예술과 관련된 구직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관대한 시선을 가지고 언제든지 작품 활동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지원 사업
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것이 예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예술과 거기에 종사하는 여러
직업군을 연결 짓는 허브(HUB)로 이해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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